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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지명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주민들의 삶에 관한 정보들이 녹아 있다. 특히,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고

지명은 더 많은 공간적 속성들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 지명의 하나인 고지명 ‘두모’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 분포와 특성을 고찰하였다. ‘두모’는 Nam(1996)에 의해 연구되기 시작한 지명군으로, 어원적 의미를 

살펴본 결과 지명 자체에 산이나 물과 연관된 지형적 입지 조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국에 걸

쳐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하는 가운데, 85%가 인문지명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중에 73%는 취락명이나 행정구

역명 등 취락지명이 차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모계 지명의 마을 220개만을 가지고 두모계 취락의 입

지와 지명의 확산을 심층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모계 취락이 주로 남·동향을 취하고 배산임수의 지형적 조

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마을의 확장에 따라 두모계 지명이 분화되면서 여러 개의 두모계 지명이 함께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지명, 두모, 고지명, 취락입지, 지명분화

Abstract : Place names represent a lot of information about the region and the life of the local residents. 
In particular, old geographical names have more spatial informations than recent place names. This 
paper tried to analyze the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 of ‘Dumo’ which is one of the ancient place 
names and was studied by Nam youngwoo in 1996 for the first time. After considering the etymology 
and phonological structure of ‘Dumo’, the name ‘Dumo’ included the geographic conditions related to a 
mountain and river in itself. The total number of place names in the line of ‘Dumo’ which were collected 
by the author were 417 and they were distributed evenly on the Korean Peninsula. 85% of them were used 
for the human place names and 73% of the human place names were served as settlement names standing 
for a village or an administrative district. Thus the author analyzed the location and diffusion of 220 of 
settlement names in depth. As a result, villages named in the line of ‘Dumo’ preferred southern or eastern 
exposure and located in front of a mountain and around a river. After a village name ‘Dumo’ was set up, it 
produces other similar names in the line of ‘Dumo’ near the village so most place names of ‘Dumo’ were 
found with several names of ‘Dumo’ not alone. 

Key Words : place name, Dumo, old geographical name, location of settlement, differentiation of plac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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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명에는 다른 어떤 언어보다도 해당 지역과 그 지

역주민들의 삶에 관한 정보들이 녹아 있다. 지명이 담

고 있는 내용들은 자연히 그 지명의 연고가 긴 것일수

록 풍부해진다. 따라서 다른 지명들보다도 고지명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공간적 속성을 도출해낼 수가 있

다.

본 논문은 시대흐름에 따라 사라져가는 전통 지명

의 하나인 고지명 ‘두모’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고지명 ‘두모’는 Nam(1996)에 의해 연구되기 시작한 

지명군1)이다. 그는 상고시대에 명명된 것으로 추정

되는 ‘두모’의 기원과 어원적 의미를 파악하고 한반도 

전역에 걸쳐 나타나는 두모계 지명의 분포를 고찰하

였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의 지명 특성을 

고려할 때,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그 상황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필자는 두모계 지명의 전국적 분포에 초점이 맞춰

진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고지명 ‘두모’에 관한 논

의를 심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연

구성과를 바탕으로 두모계 지명을 보다 면밀히 수집

하고 두모계 지명 분포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

한 선행연구에 보완하여 두모계 지명의 분포 특성을 

지역, 지명, 유형에 따라 체계적으로 도출하였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형되거나 소멸된 두모계 지명

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두모계 지명을 

가진 취락을 집중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고지명 ‘두모’

가 지닌 생명력을 입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를 통해 고지명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

기고 앞으로의 지명 개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도 재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남한에 한정하였다. 연

구 범위의 지명을 조사하기 위해 기준으로 삼은 지도

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1:5만 축척의 지형도

이다(Youngjin Publisher, 2011). 선행연구가 이루어

진 시점과의 비교연구를 위해 참고한 지도는 Sungji 

Publisher(1996)에서 제작한 1:10만 축척의 전국지도

이다. 두 지도의 축척이 다른 점은 연구지역의 비교

분석에 정확성을 떨어뜨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1990년대에 전국 단위로 편집된 1:5만 지형도를 확보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10만 지형도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축척이 다른 두 지도를 활용함으

로써 한 쪽 지도에만 기록되어 있는 지명들을 발견하

여 더 많은 두모계 지명을 보완조사하게 된 점은 연구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상고시대부터 한민족과 함께 자리잡아 온 ‘두모’의 

역사적 기록은 고지도에서 확인하였다. 필자가 참고

한 고지도는 『여지도(1770~)』, 『대동여지도(1861)』, 

『군현지도(1872)』이며 이들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

국학연구원과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시스템에서 제

공하는 웹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였다. 이외에 『한국지

명총람(1966~1986)』, 『구한말한반도지형도(1996)』, 

『신판 1:5만 기본도지도첩』을 참고하여 두모계 지명

을 조사하였다. 

두모계 지명은 1차적으로 전국의 지도를 육안으로 

검색해 조사하였고, 2차적으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의 지도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두모계 

지명을 가지고 있는 취락의 경우 마을이 입지한 지역

의 지형과 방위는 지도를 통해 파악하였다. 그리고 각

종 지역정보와 지명유래는 해당 지역의 시·군청·면

사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조사된 두모계 지명

의 분포와 두모계 지명의 취락을 지도화하는 데에는 

ArcGIS 9.3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2. 고지명 두모

‘두모’는 상고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우리 국토의 

고지명이다(Nam, 1996). 지명은 언어로 된 기호이기 

때문에 지명의 뜻을 파악하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서는 국어학적 고찰이 필수적이다. 특히, 지명을 음

운론적으로 해석하면 지명변천의 과정이나 의미의 

차이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고지명의 경우 

오늘날의 언어만으로는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어렵

기 때문에 고대 언어들을 연구한 음운학적 고찰이 더

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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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명 ‘두모’의 의미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만주·몽골·중국·일본 등의 고문헌과 언어학적 연구

에 기초해야 하지만, 사실상 몽고어나 만주어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Nam, 1997). 결국 ‘두모’

의 의미는 ‘두모’라는 완전한 지명의 기록에 의존하기 

보다는 지명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즉 음운학적인 

분석을 통해 살펴보아야 한다. ‘두모’의 뜻을 유추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음운은 [d]와 [t] 그리고 [m]이다.

Table 1에서 먼저 [t]음계2)로 시작하는 어휘를 고찰

하여 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로 

만주어, 일본어, 한국어에서 불이나 태양과 관련하여 

‘따뜻하다’는 의미를 연상할 수 있고, 둘째로 한국의 

고대어에서는 토지·산·취락·벌판 등과 같이 땅과 

관련된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다. 다음으로 [m]음계

에는 물, 바다, 연못과 같은 명사를 비롯하여, 물의 증

발이나 섞임, ‘물이 맑다’, ‘물이 마르다’ 등의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물의 의미를 내

포하고 있다. 

[t]음계와 [m]음계의 음운을 이용하여 ‘두모’의 어원

적 의미를 정리해 보면 ‘물’이 있는 ‘따뜻한 공간’이라

고 말할 수 있다. 일찍이 Nam(1997)는 음운학적 관점

을 이용하여 ‘두모’를 정의한 바 있는데, 그는 ‘두모’를 

산이 둘러쳐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고 생활용수 및 농

업용수를 공급해주는 하천이 흐르는 따뜻한 공간이

라고 하였다. [t]음계의 태양·따뜻함·취락·산·들의 

의미와 [m]음계의 물의 의미를 종합하여 ‘두모’의 의

미를 유추한 것이다. 

‘두모’를 다루고 있는 또 다른 연구들을 살펴보면 

어원론적으로 도출해 낸 ‘두모’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 

진다. Lee(1986)은 ‘두모’를 흙더미와 산더미 등에 사

용된 ‘더미’계 지명으로 보고, 그 뜻을 큰 흙덩어리가 

쌓여서 언덕이 된 곳이라고 정의하였다. Kim(1979)

은 두모계 지명을 가진 지역의 형태적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두모계 음운이 둥그런 모양의 원 혹

은 사위(四圍)를 뜻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또한 지

형적으로 ‘두모’를 삼방산(三方山)으로 둘러싸여 있

고 그 앞이 하천이나 바다로 이루어진 장소로 보고, 

고대인들이 ‘두모’를 취락입지에 적합한 지역, 즉 길

지(吉地)로 여겼음을 주장하였다. 김사엽의 연구와 

비슷하게 ‘두모’의 음운학적인 의미를 서술한 것으

Table 1. Meaning of the sound of t(d) and m. t(d)와 m음계의 의미

언어 음운 의미 음운 의미

t음계

만주어 tu-wa 불 ta-pum-pi 불을 지피다

일본어

ta-ki-gi(たきぎ) 장작 ta-ku(たく) 끓이다

Ata-ta-kai(あたたかい) 따뜻하다 te-ru(てる) 비추다

a-ts-i(あつい) 덥다  

한국어

ta-sa-ta 따뜻하다 təʝ-ta 덥히다

ta-li-ta 끓이다 ti-ta 데다

təʝ-ta 화상입다 toʝ-ta 되다

tï-kïp-ta 뜨겁다 təp-ta 덥다

ta 땅 tï-ru 들

한국의 고대어
ta-ra / tsu-ru 들, 벌판, 평야 ta-ra/tɔ-rɔ 취락, 산, 읍

tu-ru / to-ri / tu-ri 원  

m음계

만주어 mu-ke 물  

일본어

mi-zu(みず) 물 u-mi(うみ) 바다

a-ma(あま) 비, 바다 izu-mi(いずみ) 샘

mu-su(むす) 증발 ma-se-lu(まぜる) 섞다

한국어

mïl 물 ma 장마

mu-t 뭍, 육지 u-mïl 우물

mot 연못 ma-si-ta 마시다

mʌ-lʌ-ta 마르다 malk-ta 맑다

Source: Lee(2012)의 내용을 필자가 표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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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Yang(1965)과 Chun(199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Yang(1965)은 동음(冬音)이 ‘둠’과 관련 있는 지명을 

음차할 때 많이 사용된 점에 주목하여 둠, 즉 두모 계

열의 지명이 둥그런 원 혹은 둘러싸인 형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고, Chun(1990)은 지명의 지형별 

근원어(根源語)를 재구성하면서 두모계 지명의 원형

(原型)인 ta-mu를 원형(圓形)의 의미를 지닌 명사로 

파악하였다. 

Bae(1994)는 ‘둠’을 단순히 ‘둥글다’의 뿌리말로 보

지 않고, ‘뭉침, 덩이, 둘림’과 ‘두르다’의 명사형인 ‘두

름’도 ‘둠’과 관계가 있는 말들을 낳았다고 주장하였

다. 그래서 ‘둠’이 ‘두무’, ‘두모’, ‘두미’로 연철되고, 

‘둠’과 관련이 있는 ‘돔’은 ‘도마’, ‘도매’, ‘도미’로, ‘덤’

은 ‘더미’ 혹은 ‘대미’, ‘태미’, ‘퇴미’로까지 변화했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Kim(2008, 9-38)은 두모

계 지명의 기원을 ‘듬’으로 추정하였다. 그는 고문서

에서 ‘듬’이 ‘두무(頭無)’와 ‘동음(冬音)’ 등과 같이 음

차표기 된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듬’

이 아주 이른 시기부터 사용되었음을 인식하고, 이들

이 원(圓)의 의미와 대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듬’은 과거에 주로 원형(圓形)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그 형태가 ‘두모’, ‘두무’, ‘두

므’, ‘드무’, ‘듬’, ‘담’, ‘더미’, ‘덤’, ‘데미’, ‘두미’, ‘드메’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그 의미도 ‘사방이 산이나 

골짜기로 둘러싸인 작은 분지’로 발전했다고 언급하

였다.

Yoon(1998)은 특정 지역을 사례로 하여 두모계 지

명의 변화모습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데, 순수한 

고지명이 한자로 표기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게 되

었는지 그 과정을 사례별로 정리하였다. 그는 ‘돔’을 

‘산’을 뜻하는 옛말로, ‘둠’을 ‘산골짜기’의 옛말로 보

고, 이들이 한자로 표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두모계 지명이 나타났음을 실증하였다.3)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두모’는 어원적으로 

‘둥글다(圓)’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산’을 뜻하는 고

어(古語)인 ‘돔’과도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지형상 산으로 둘러싸이고 물이 풍부한 모습과 둥근 

것에서 얻을 수 있는 완전하고 편안한 느낌이 ‘두모’

라는 지명 자체에 온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두모계 

지명을 가진 지역의 형태와 느낌, 지형적 조건과 밀접

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두모’라는 지명을 부여하

게 되는 지리적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고지명 ‘두모’는 ‘두모’라는 원형 그대로 남

아있지만은 않다. 환경의 변화, 새로운 문화의 유입, 

음운적 변화, 행정구역의 개편 등의 요인에 의하여 다

양한 모습으로 변화해 온 것이다. 고지명 ‘두모’의 변

천에는 국어학적 음운변화와 더불어 한자 표기 중심

으로의 행정구역 개편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필자

가 확인한 ‘두모’의 변형된 모습으로는 도마, 두무, 두

미, 두만, 도문, 두문, 두마, 두머, 동막, 다무, 도만, 

도미, 드무, 토마, 동매, 두음, 도무, 동무, 탐, 동마, 

도모, 동음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지명별로 채집된 

개수와 그 비중은 Table 2와 같다. 기타에는 도문(10

개), 두미(7개), 두마(8개), 두음 혹은 듬(7개), 두머(5

개), 도만(5개), 드무(4개), 토마(3개), 동매(2개), 도

무(2개), 도미(2개), 동모(2개), 다무(1개), 탐(1개), 

동마(1개), 동음(1개)가 포함되어 있어 두모계 지명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3. 두모계 지명의 분포와 변화

지명의 위치를 지도상에 표현하면 시각적으로 지

명의 분포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지명 어휘의 분포와 

그 특징을 밝히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Kang, 1997, 

Table 2. Rate of the line of place name ‘Dumo’. 두모계 지명의 비중

지명 두모 도마 두무 두만 두문 동막 기타 합계

개수(개) 34 61 47 27 27 160 61 417
비율(%) 8.2 14.6 11.3 6.5 6.5 38.3 14.6 100



- 888 -

나유진

49-5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종 지도와 자료를 토

대로 두모계 지명을 채집하고 경위도를 기록하여 지

도화하였다. 이를 통해 먼저 전국적인 두모계 지명

의 분포를 살펴보고, 지역별로도 그 특징을 관찰해보

았다. 다음으로 두모계 지명을 음독유형별로 각기 지

도화하여 다양한 두모계 지명의 분포를 각각 확인하

였다. 마지막으로 두모계 지명이 사용되는 용도에 따

라, 즉 마을을 나타내는가 혹은 고개를 의미하는가 등

의 지명 유형별로 그 분포 특징을 파악하였다.

1) 지역별 분포

본 연구에서 필자가 채집한 두모계 지명의 전국적

인 분포를 지도로 나타내면 Figure 1과 같은데 이것으

로 두모계 지명이 전국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두모계 지명이 어느 한 지

역에만 편중되어 있는 지역적 지명이 아니라 우리나

라 전 지역에 걸쳐 보편적으로 사용된 광역적 지명임

을 알게 해 준다. 

지형과 두모계 지명의 분포를 연결하여 살펴보면, 

대체로 평야지역보다 산지지역에 더 많은 수가 위치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에는 해발고도

가 낮은 곳이 초록색으로, 해발고도가 높은 곳이 갈색

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초록색의 평야지역

에 위치하고 있는 두모계 지명은 별로 없다. 이에 반

해 노란색과 갈색으로 표시되는 곳에 두모계 지명이 

겹쳐서 분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해발고도가 

아주 높은 갈색 지역보다는 완만한 산지를 뜻하는 옅

은 노란색 지역에 두모계 지명들이 상당수 분포하고 

있다. 즉, 평야보다는 해발고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면

서 주요 산맥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얕은 산지지

역에 두모계 지명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이

다. 우리나라의 주요 산지지역을 따라 두모계 지명이 

자리잡고 있는 이와 같은 패턴은 지형적으로 산이 둘

러쳐진 취락의 형태를 내포하는 ‘두모’의 어원적 정의

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한편, 전국적인 두모계 지명의 분포 패턴은 비교적 

균등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두모계 지

명이 집중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 이렇

게 두모계 지명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는 강원도의 양

구군·영월군·평창군, 경상남도의 남해군, 경상북도

의 예천군·포항시, 경기도 광주시·연천군·파주시, 

전라북도 임실군, 충청북도의 청원군·충주시 등을 

들 수 있다. 두모계 지명의 집중도가 높은 지역은 대

개 마을의 확대에 따라 지명이 확산된 경우이다. 이는 

마을의 규모가 커질수록 지명의 확산 정도도 높아져 

더 많은 지명이 생성되고 남겨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두모계 

지명이 발견되는 대부분의 지역에는 보통 3개 이상의 

두모계 지명이 함께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마을의 

성쇠에 따라 두모계 지명이 확산된 정도가 달라지고 

변화를 겪으면서 현재의 분포를 형성해 왔다고 볼 수 

있다. 

2) 두모계 지명별 분포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지명 ‘두모’와 뿌리가 같

은 지명들, 즉 두모계 지명에는 두모, 도마, 두무 등 

총 23가지가 있다. 이들 지명을 많이 추출된 빈도

순으로 나열하면 동막(38.3%), 도마(14.6%), 두무

(11.3%), 두모(8.2%), 두만과 두문(6.5%)으로, 6개의 

두모계 지명이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한다. 이외의 

지명들은 모두 10개 이하의 분포를 보였다. 본 절에서

는 두모계 지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6개 지명의 분

포 특징을 각각 관찰하였다. 

먼저 두모계 지명중에서 전국에 걸쳐 가장 많이 분

포하고 있는 것은 ‘동막’이다. 동막은 경기와 강원, 충

청, 경북 등 대체로 중부지방에 자리잡고 있다. 그 가

운데 동막 지명이 밀집해있는 지역은 강원도의 철원

군과 충북의 충주시이다. 이 지명은 제주도와 경상남

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동막’은 

160개 지명이 추출되었으나, 이 수치는 재고되어야 

한다. 두모계 지명의 차자(借字)로 사용된 ‘동막’이 아

닌 지명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막’은 동쪽

에 위치한 마을이라는 뜻으로 명명된 경우와 ‘독막’, 

즉 독을 만드는 움막이라는 의미의 지명이 변하여 ‘동

막’으로 된 경우도 상당 수 존재하는데 한자의 표기

도 동일하기 때문에 두모계 지명과의 관련성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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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istribution of the line of place name ‘Dumo’. 두모계 지명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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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가려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유형은 

주로 중세 이후에 명명된 지명으로 추정된다(Nam, 

1996). 그러나 한글을 한자로 차자표기하는 과정에

서 시대에 따라 여러 한자를 차용했기 때문에 고대의 

한자음이 현재의 음독과 충분히 다를 수 있고(大野, 

1961, 141-142), 실제로 전남 보성군 벌교읍의 동막이 

조선시대에 두모로, 강원도 명주군 구정면의 왕산이 

과거에 동마(都麻) 혹은 동막(東幕)으로 불린 사례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동막’을 두모계 지명으로 상정하

였다. 

두모계 지명 중 두 번째로 많은 ‘도마’는 전국에 걸

쳐 고르게 분포한다. ‘도마’가 집중 분포하는 지역은 

강원도의 평창군, 경기도의 포천시와 가평군, 경상남

도의 남해군이다. 다른 두모계 지명과 비교했을 때, 

‘도마’에는 고개 이름이 특히 많다. 전체 두모계 지명

중에서 고개명으로 사용된 것이 35개 인데 그중에 14

곳, 즉 40%가 ‘도마재’, ‘도마치’, ‘도마치재’ 등 ‘도마’

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내륙의 곳곳에서 ‘도

마’ 지명이 발견되었다.

두모계 지명중에서 3번째로 그 수가 많은 ‘두무’ 지

명은 강원도의 양구군과 인제군에 집중 분포하고 있

다. 하지만 다른 두모계 지명이 보통 한 지역에 3~4

개씩 밀집해 있는 데 반해 ‘두무’는 대체로 한 지역에 

한두 개씩 따로 분포하는 경향이 강하다. ‘두무’는 순

수한글 지명으로 구전되어 온 경우 한자표기를 찾아

볼 수 없었는데, 과거에는 주로 ‘두무’를 ‘두모’로 한자

화 하여 자주 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두모’의 분포특징은 남부 해안지역에 다수 위치하

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상남도의 거제시와 남해

군, 전라남도의 신안군과 여수시 그리고 제주도의 한

경면에 ‘두모’가 집중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강

원도와 충청남도, 전라북도에는 ‘두모’가 전혀 분포

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모’라는 지명을 사용하는 곳

들은 대부분 물과 연관이 깊다. 일단 해안가에 위치

한 ‘두모’가 많고, 내륙에 자리잡고 있다고 하여도 하

천에 가까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앞서 설명했던 물과 관련이 깊은 ‘두모’의 어원

적 의미는 단지 국어학적 추론이 아니라 지리학적으

로도 타당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만’과 ‘두문’은 모든 지역에 걸쳐 고르게 분포한다. 

실제로 존재하는 두모계 지명은 Figure 1에 표시된 

것 보다 많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마을단위에서 사

용하고 있는 지명을 일일이 조사하지 못했고, 지형도

가 자세할수록 더 많은 지명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이

다. 1:10만 및 1:5만 지형도를 비교해 보아도 1:5만 지

형도에서 추출된 두모계 지명의 수가 더 많았다. 또한 

연구지역에서 제외된 북한까지 포함한다면, 한반도

에 남아있는 두모계 지명의 수는 본 연구에서 조사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3) 유형별 분포

지명은 발생 유래나 시대 상황, 지명 생성 요인의 

형태와 기능, 분류의 목적이나 관점 등에 따라 다양하

게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형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분류방안

을 제시하기가 쉽지만은 않다(Kim, 2008). 그래서 발

행기관마다 지명의 유형 분류가 다르지만, 지리학 연

구에서 1차적으로 지명을 나누는 기준은 자연·인문

의 이분법이거나 인문지명에서 행정지명을 따로 분

리한 행정·자연·인문의 삼분법이다. 

두모계 지명도 자연지명에서부터 인문지명까지 다

양한 지형지물에 명명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모

계 지명의 유형을 크게 자연지명과 인문지명으로 구

분하였다. 두모계 지명의 경우 행정구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리(里) 혹은 동(洞) 단위에 한정되어 있어 인

문지명의 취락에 포함시켜도 무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두모계 지명중에는 자연지명

이 14.9%, 인문지명이 85.1%를 차지하여 인문지명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연환경과 관련된 두모계 지명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구체적으로 자연지명은 산·고개·하천·계

곡·동굴·섬·연못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체 두모

계 지명중에서 자연지명은 총 62개가 채집되었다. 고

개지명은 56.5%로 자연지명 중에서 절대적인 점유율

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하천지명이다. 그리고 고개, 하천 지명에 산 지

명까지 합치면 총 93.6%로 두모계 지명 중 자연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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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산, 고개, 하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연지명 중에서 이와 같이 산이나 고

개, 하천 지명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결

국 지명이 인간의 이용과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는 산

물이어서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개나 하

천에 더 많이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

다. 지역별로는 다른 지방에 비해 강원도와 경기도에 

자연지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인문현상과 관련한 지명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

라 하나의 지명이 다수의 의미를 지니고 있거나 유형

을 나누기에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어 하위분류에 

어려움이 있다(Kim, 2008). 본 연구에서는 추출된 두

모계 지명의 용도를 파악하고 이전 연구들의 세분류

를 참고하여 인문지명을 취락, 교통, 경제, 문화의 범

주로 유형화하였다. 각각의 범주들에는 여러 가지 기

관이나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다(Table 4). 

인문지명의 대부분은 마을과 행정구역명으로 쓰이

는 취락지명이었다. 취락지명이 인문지명 중에서 압

도적인 비중을 나타내는 것은 취락이 다른 어떤 지명

보다 유용한 일종의 랜드마크로서 지도상에 우선적

으로 수록되는 지명임과 동시에 인근 주민들을 통해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명이기 때문이다(Kim, 

2009). 그런데 문화와 관련된 지명중에 지역명으로

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 학교명이 단지 8개에 그

치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두모계 지명의 마을 규모가 

학교 이름으로 지정될 만큼 충분히 크지 않은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통 지명은 교량이, 경제 지명은 저수지가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근처에 있는 두모계 

지명의 마을이름이나 산, 고개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

인다.

4) 두모계 지명 분포의 변화

우리나라의 지명변천은 유난히 복잡한 양상을 보

인다(Kang, 1997, 33-35). 오랜 세월 동안 발음상의 

변화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왕조가 바뀔 

때마다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지명을 자주 고쳤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우리 고유의 지명 변화에 큰 영

향을 준 것이 외래어의 도입이다. 특히 한자의 유입은 

우리나라 지명변천에 지울 수 없는 자국을 남겼다. 한

반도에 오랜 세월 자리잡아 온 고지명 ‘두모’도 위와 

같은 변화의 물결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두모계 지명

도 언어적 변동과 한자의 유입에 따라 다양하게 표기

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재탄생하였고, 주변에 또 다

른 두모계 지명을 확산시키는가 하면 어떤 지역에서

는 아예 자취를 감추기도 하였다.

먼저 지명이 변형된 사례는 크게 두 경우로 나눠볼 

Table 3. Classification of physical place name within the line of place name ‘Dumo’.  
두모계 지명 중 자연지명의 분류

하위분류 산 고개 하천 계곡 동굴 섬 연못 합계

개수(개) 9 35 14 1 1 1 1 62
비율(%) 14.5 56.5 22.6 1.6 1.6 1.6 1.6 100

Table 4. Classification of human place name within the line of place name ‘Dumo’.  
두모계 지명 중 인문지명의 분류

하위분류 종류(개수) 계 비율(%)

취락
마을 자연마을(220) 220

72.1
행정구역 면(1), 동(5), 리(30) 36

교통 교량(25), 항구(3), 터널(3), 포구(2), 나루(1) 34 9.6
경제 저수지(30), 휴게소(2), 주유소(2), 병원(1), 농원(1) 36 10.1
문화 교회(9), 관광지(9), 학교(8), 마을회관(3) 29 8.2

합계 35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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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첫째, 두모계 지명이 발음이 비슷한 다른 한

자나 한글로 대체된 또 다른 두모계 지명으로 바뀌는 

것이다. 여기에는 강릉시 왕산면의 도마리가 본래 도

매리였던 것이나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의 두

만동이 두마-두만리-두만동의 변화를 거쳐 온 것 등

이 해당된다. 또한 단순히 두무현-두무재와 같이 의

미가 같은 후부요소만 바뀌는 경우도 포함시킬 수 있

다. 그리고 한자로는 두무, 한글로는 두모로 표기되

는 등 한자와 한글 상의 기록이 다르나 모두 두모계 

지명에 속하는 곳도 있었다.

둘째, 두모계 지명이 비(非)두모계 지명으로 변형

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대개 행정구역의 병합과 

관련이 깊다. 필자가 찾아낸 사례지역은 Table 5와 같

으나,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모계 지명이 사용되던 위치에 다른 지명이 들어

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예 자취를 감춰버리는 경

우도 있다. 지명이 소멸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으나 오

늘날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는 두모계 지명들은 개발

의 역사와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경

기도 시흥시의 두머리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사라졌고, 전라남도 무안군 두모마을과 충청북도 충

주시 주덕읍의 동막마을은 국가의 기업도시 개발사

업으로 인해 지도상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 서

울시 성동구 옥수동에 있었던 두모포나 부산시 동구 

수정동에 위치했던 두모포는 해상교통이 쇠퇴하는 

역사적 흐름에 따라 소멸되었다. 일제의 행정구역 개

편 역시 두모계 지명이 소멸되는 데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자연스럽게 마을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명이 소

멸된 곳도 있었다. 실제로 현존하는 두모계 지명의 마

을 중에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곳이 많고, 대부분은 

가구 수가 매우 적다. 두모계 지명을 소유한 전국 각

지의 작은 마을들이 인구 고령화에 의해 계속해서 축

소된다면 결과적으로 두모계 지명 역시 앞으로 그 수

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 두모계 마을의 입지와 

두모 지명의 분화

한국의 터잡기 지혜는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

려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대민족은 공통된 지

형순화와 기후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고유의 

주택입지술 혹은 취락입지술을 획득했고, 이것

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

어져 내려왔다(Nam·Choi·Son, 2010, 100-105). 

Nam·Choi·Son(2010)는 두모가 동이족에게 있어 마

을을 만들고 도읍지로 정할만한 신성한 땅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고대에서부터 전해져 

온 한민족 고유의 풍수사상을 두모사상이라고 명명

한 바 있다. 이는 두모계 지명이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취락의 입지와 관련하여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사

실상 두모사상이라기 보다는 풍수사상이다(Yoon, 

2001). 그러나 풍수사상이 한반도에 자리잡기 전에도 

주민들은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며 살았으므로, 풍수

사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주민들이 충분히 풍수사상

Table 5. Case of the changes of place name ‘Dumo’ to non-‘Dumo’. 두모계 - 비두모계 지명변천 사례

번호 현 주소 과거 지명

1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뒷고실 두무실

2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동막리 속담 동막

3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신암리 머름 두암

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 두무치

5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두릉리 두문곡리, 드무실, 두무실

6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원벌리 동거동 동막골

7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두왕리 두모리

8 부산광역시 일광면 기장읍 죽성리 두호 두모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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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버금가는 터잡기 지혜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를 두모사상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것이 두모계 지명의 마을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

이다. ‘좌청룡 우백호’와 ‘배산임수’로 일축되는 우리

나라 취락의 전통적 입지술은 두모의 기본을 이룬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두모식 입지술이 두모계 지명

의 마을에 얼마나 잘 발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두모계 지명을 가진 마을 220개만을 대상으로 마을의 

방위, 지형, 지명유래 등을 조사하였다.

먼저 두모계 지명의 마을의 향을 16방위별로 정리

해 보았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두모계 지명의 마

을은 대부분 남쪽과 동쪽을 향하고 있다. 이는 Figure 

2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에는 각 방위에 

해당하는 마을 수가 많을수록 선분의 길이가 길게 표

현되어 있는데 눈금 한 마디는 5개 마을을 의미한다. 

이를 보면, 남향인 마을 수가 언뜻 보기에도 북향인 

마을 수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수치로 살

펴보아도, 남향으로 간주할 수 있는 남동 및 남서계열

(3, 4사분면)의 마을이 총 73.2%로 나타나, 두모계 지

명의 마을은 대부분 남향을 선호한다고 판단할 수 있

었다.

마을의 방위가 주로 남향과 동향이라는 것은 ‘따뜻

한 남쪽 땅’을 선호하는 한민족의 원형(原型)적 사고

관념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리고 배산임수의 

배치로 인해 자연스럽게 마을이 남향을 취하게 되는 

우리 민족의 촌락 입지적 특징이 두모계 지명의 취락

에서도 잘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모계 지명의 마을들을 지도에서 관찰해보면, 모

두 크고 작은 산을 배후에 두고 하천 가까이에 위치하

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술했듯이, 마을의 방

위가 대부분 남향이거나 동향이기 때문에 산지는 주

로 마을의 북쪽이나 서쪽 혹은 북서쪽에 자리잡고 있

다. 마을의 배후를 이루는 산 중에는 이름이 있는 산

들도 있지만, 대개 이름조차 지형도에 새겨져 있지 않

은 작은 산들이 많았다. 그리고 마을의 남쪽이나 동쪽

에는 대개 하천이 흐르고 있었다. 마을 부근의 하천 

역시 마을 주변에 위치한 작은 산들처럼 규모가 크지 

않아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 아닌 소하천인 경

우가 대부분이었다. 전통적 취락 규모에 적정한 크기

의 산과 하천이 마을의 전후에 고즈넉이 자리잡고 있

Figure 2. Orientations of villages named in the line of place name ‘Dumo’. 두모계 지명 마을의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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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형적 특색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우리 민족의 지형관과 더불어 배산임수의 

전통적 취락입지술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다. 

두모계 지명의 마을과 지형 간의 관련성은 마을의 

지명유래에서도 잘 드러난다. 두모계 지명 취락의 유

래는 크게 한자의 뜻과 연결지어 만든 것과 지형을 가

지고 만든 것, 동식물이나 사물의 이름을 음차 하여 

만든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필자가 조사한 두모

계 지명의 취락 중 지명유래가 채집된 곳은 76개인데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지형

으로부터 유래된 두모계 지명의 마을명이다. 그 다음

으로는 한자를 해석하여 만든 것이 많았고, 단순히 음

차하여 만든 지명유래가 가장 적었다.

지형의 형상이나 산, 물을 주제로 하고 있는 지명유

래는 총 45개로 전체의 59.2%에 달한다. 조사된 지명 

유래 중 과반수가 넘는 수치이므로, 두모계 지명 마을

의 유래가 지형적 특성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산이 중심을 이루

는 내용이 20개, 지형의 형상을 가지고 만든 것이 20

개로 조사되어 산으로 이루어진 전체적인 지형의 모

습을 다룬 지명유래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좋은 터의 

조건으로 지형을 중시하면서 마을의 위치를 정하고 

마을이름을 지은 우리 조상들의 전통적인 지형관과 

입지방식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지명이 산과 관련하여 유래된 경우를 살펴보면, 산

을 의미하는 고어인 ‘두메’ 혹은 ‘둠’의 안쪽에 위치하

고 있었다든가, 마을의 큰 산 밑에 자리잡고 있는 마

을이라는 뜻에서 ‘두만’, ‘두모’ 등으로 불리었다는 내

용이 공통적이다. 특히 마을의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

여 있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여 분지상에 위치한 마

을의 지형적 특징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리고 마을 주

변의 지형을 가지고 이름 붙여진 두모계 지명의 경우

에는 마을의 둥근 형상이나 바다를 앞에 두고 산으로 

둘러쳐진 오목한 모습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았다. 이

는 배산임수의 전형적인 취락입지술을 반영하고 있

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물과 관련된 지명은 모두 2개의 하천이 

만난다는 의미로, 두 물이 합쳐진다는 뜻에서 ‘두물’

로 불리다가 ‘두무’, ‘두모’ 등으로 이어졌다. 물줄기를 

중심으로 공간을 인식하고 명명하는 것은 한민족의 

전통적인 국토관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강이 합쳐

지거나 갈라지는 지점은 지명의 주된 소재로 사용되

었고 이로 인해 우리 국토에서는 하천과 관련된 지명

들을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Cho, 2002). 그

러나 물로부터 유래된 두모계 마을의 이름은 그 수가  

5개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산으로 둘러쳐진 분지 형태

의 지형적 조건이 더욱 중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최적의 입지를 골라 취락이 형성되고 나면 주민이 

늘어나면서 마을이 확장되기 마련이다. 지명을 생성

하고 변형시키는 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에 취락인구

의 증가는 마을의 규모를 증대시키면서 또 다른 지명

의 파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4) 이렇게 전

에 있던 토지이용이 한층 복잡해져서 이미 구획된 지

Table 6. Divided place name among the settlement names in the line of ‘Dumo’. 두모계 취락 지명 중 분할지명

지역 변화 전 변화 후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도문리 상/중/하도문리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두문동 소두문동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도마치 상/하도마치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동막 상/중/하동막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마치 윗/아랫도마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두머리 아랫두머리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도마마을 서/중/동도마마을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두무골 고두무골

경상북도 상주시 풍양면 동막 윗동막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두문 두문아랫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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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나누어 새로 붙이게 되는 지명을 분할지명이라

고 한다(The Ministry of Construction, 1982). 두모계 

지명의 마을 중에도 주변에 분할지명을 파생시켜서 

여러 개의 두모계 취락명이 함께 분포하고 있는 곳들

을 찾아볼 수 있다.

분할지명은 종래의 지명에 상(上), 중(中), 하(下), 

동(東), 서(西), 남(南), 북(北), 대(大), 소(小), 내(內), 

외(外), 신(新), 구(舊), 원(元) 등의 접두·접미사가 

붙는 방식으로 형성된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촌락이 

증가 혹은 분화하게 될 때 이와 같은 지명변동이 잘 

나타난다(Kim, 2004). Table 6은 두모계의 취락지명

이 분할지명을 만들어내면서 확산되는 모습을 확연

하게 보여주는 지역들이다. 

취락의 수나 규모가 증가하지 않았더라면, 전술한 

분할지명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고 취락이 도시화되면 단순한 하나의 지명으

로는 서로 다른 곳을 구별해내기가 어려워진다. 마을

만 분화되는 것이 아니다. 주민이 늘고 그들의 생활이 

현대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지역에는 건물이나 교

량, 터널, 학교, 병원 등 2차적인 지물들이 속속 들어

선다. 그에 따라 새로운 땅이름이 요구되고 더 많은 

지명이 태어나며 같은 공간 위에 있는 2차적 지형·지

물에까지 먼저 생겨있던 지명이 옮겨간다. 

지명의 생명력은 지명에서 유래한 2차적인 명칭들

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활발하게 이용되는 지명은 

그 지역에 멈추지 않고, 그 지역에 위치하는 상호명

이나 학교명 등 2차적인 의미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다(Cho, 2004). 행정구역이나 교통, 문화, 경

제와 관련된 인문지명은 보통 인근의 중심 취락명으

로부터 유래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시설인 항구, 터널, 교량, 공립학교, 마을회관 등은 

더욱 그러하다. 

필자가 조사한 두모계 지명의 사례들 가운데에도, 

마을의 이름이 주변으로 분화된 경우를 발견할 수 있

었다. 마을의 확대와 함께 다양한 인문 지명으로 두모

계 지명이 전파된 대표적인 사례는 남해군 고현면의 

도마리이다. 이곳에는 서도마, 중도마, 동도마의 3개 

마을이 존재하고, 여기에서 파생된 행정구역명, 교회

와 학교 그리고 교량의 명칭에 모두 ‘도마’가 사용된

다(Figure 3).

전라북도 임실군에서는 두모계 지명이 자연지명으

로 파생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먼저 전라북도 임실

군의 운암면 지천리에는 자연마을인 ‘도마테’가 자리

잡고 있다. ‘도마촌’이라고도 불리는 이 마을은 근처

에 있는 간좌촌, 하적동 등의 마을과 함께 400여 년 

전부터 존재해왔다. 도마테가 위치한 지천리에서 남

쪽에 위치한 선거리로 향하는 길목에는 두 개의 고개

가 있는데, 이 두 고개의 이름이 바로 ‘큰도마재’와 ‘작

Figure 4. Diffusion of place name in Jicheon-
ri, Unam-myeon, Imsil-gun, Jeonbuk, Korea.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지천리 도마테의 지명확산

Figure 3. Diffusion of place name in Doma-ri, Gohyeon-
myeon, Namhae-gun, Gyeongsangnam-do, Korea.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의 지명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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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진

은도마재’이다(Figure 4). 이들은 과거에 마을에서 마

을로 넘어가는 주요 교통로였던 것으로 보이며, 고개

를 자주 이용하는 마을 주민들에 의해 명명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두모계 지명의 마을은 

인구증가로 인한 취락규모 확장을 겪으면서 다양한 

파생지명을 낳았다. 이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하

는 지명의 생명력을 입증해준다. 그러나 최근 순수한 

자연마을이 겪고 있는 고령화와 출생률 저하 문제는 

마을의 쇠퇴를 일으킴과 동시에 지명의 지속가능성

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두모계 마을명에서 이

름을 따 만든 시설들이 사라지고, 심각한 경우 마을의 

주민도 얼마 남지 않아 마을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의 전통 문화를 만들어 온 공간인 촌락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 문화의 뿌리를 흔들고 촌락 지

명의 생명력까지 위협하는 일이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고지명 ‘두모’의 어원을 분석하고 두모계 

지명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어의 고층

어형을 탐색하고 전통적인 취락 입지의 원형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두모계 지명의 변화 양

상을 조사하고 선행연구와 비교하였으며, 두모계 취

락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두모’의 뜻은 두모계 지명의 취락입지 방식에 잘 

반영되어 있다. ‘두모’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음운적, 

정치적, 사회적 영향에 의해 여러 형태로 변형되었는

데, 본고에서는 ‘두모’로부터 파생된 도마, 두무, 두

미, 두만 등의 다양한 지명을 두모계 지명이라고 명하

였다. 필자가 조사한 417개의 두모계 지명의 공간적 

분포 특징을 지역별, 지명별, 유형별로 체계화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두모계 지명은 강원도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

나 거시적으로는 전국에 걸쳐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

하고 있다. 미시적으로는 강원도의 양구군·영월군·

평창군, 경상남도의 남해군, 경상북도의 예천군·포

항시, 경기도 광주시·연천군· 파주시, 전라북도 임

실군, 충청북도의 청원군·충주시 등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여러 두모계 지명들을 각기 살펴보면 동막(38.3%), 

도마(14.6%), 두무(11.3%), 두모(8.2%), 두만(6.5%), 

두문(6.5%)의 순으로 그 수가 많았다. ‘동막’은 총 160

개가 추출되었고, 경기와 강원, 충청, 경북 등 주로 중

부지방에 밀집해 있다.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

는 ‘도마’는 전국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특징

이고, 고개 이름이 특히 많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두

무’는 강원도의 양구군과 인제군에, ‘두모’는 남부 해

안지역에 다수 위치하고 있었으며 ‘두문’과 두만’은 모

든 도에서 골고루 수집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6개의 

두모계 지명 이외에 기타 두모계 지명은 대개 10개 이

하로 추출되었으며, 전체의 약 15% 정도로 적게 나타

났다. 

지명이 의미하는 바에 따라 두모계 지명을 유형별

로 정리해 보면, 크게 자연지명이 약 15%, 인문지명

이 약 85%를 차지한다. 인문지명 중에서는 마을과 행

정구역이 약 73%로 압도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었다. 

이는 마을이 지도상에 우선 수록되는 유용한 랜드마

크임과 동시에 지명 조사에서 쉽게 파악되며, 취락입

지사상과 관련이 깊은 ‘두모’의 어원적 의미와도 관련

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두모계 지명 역시 다른 지명들처럼 이름이 생성된 

후에는 변형되거나 아예 소멸되는 변천을 겪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두모계 지명의 변화는 한자의 유입, 

행정구역 개편, 음운적 변화, 지역개발, 교통의 발전

이나 마을의 확대 등이 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변형

되거나 소멸된 두모계 지명에 대한 연구는 보다 면밀

한 현지조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두모계 지명의 마을 220개만을 대상으

로 하여 두모계 취락의 입지와 지명의 분화를 심층 분

석한 결과, 두모계 취락의 입지는 마을의 방위가 주

로 남·동향이고, 배산임수의 지형적 특징을 취하고 

있으며 지형적 조건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모계 취락이 형성되고 난 뒤에는 마을의 확

장에 따라 지명이 2차적 지명으로까지 점차 분화되는 

현상이 수반되어, 한 지역에 여러 개의 두모계 지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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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두모’는 우리의 전통

적 취락입지술을 반영하고 있는 소중한 지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두모’는 어원에서부터 산이나 물

과 연관된 지형적 입지 조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지리적으로도 그 연구가치가 충분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고지명 ‘두모’에 관한 논의에 언어

학적 지식을 도입하고 지리학적인 관점으로 그 특성

을 고찰하여 지명의 생명력을 입증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다만 두모계 지명의 채집을 육안에 의존했기 때문

에, 신뢰도를 높게 평가할 수 없고, 더 많은 지역을 자

세하게 조사하지 못한 점이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생

각된다. 또한 자료의 부재로 인해 북한 지역의 두모계 

지명을 조사하지 못한 것이 과제로 남는다. 한반도에 

존재하는 실제 두모계 지명의 수는 본고에서 언급된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

1) Nam(1996)는 그의 연구에서 고지명 ‘두모’가 변형되어 나

타난 다양한 지명을 ‘두모계 지명’이라 명명하였다. 본 논

문에서도 이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기로 한다.

2) ‘두’의 음계로 [d]가 아닌 [t]를 선택한 것은 음소 /ㄷ/이 말

의 첫머리에서 [t]로 발음되기 때문이다. 음소는 자리하는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 변이음을 여러 개 가질 수 있

고, 소리의 차이는 의미의 차이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

ㄷ/의 가장 가까운 변이음인 [t]를 살펴보았다. 

3) 예를 들어, ‘돔’을 ‘도+ㅁ=道+音’과 같이 풀이하여 ‘音’자가 

마치 받침 ‘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표기되거나, ‘둠’

이 ‘두+ㅁ=斗+武’으로 기록된 것과 같이 ‘武’가 받침 ‘ㅁ’처

럼 쓰이게 되면서 ‘돔’이 ‘도음’으로, ‘둠’이 ‘두무’로 변형되

어온 과정을 밝힌 것이다.

4) 마을의 규모는 인구의 증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명의 수

와 인구수가 반드시 비례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긴밀

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다(Ki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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